
[보도자료] ‘출근길에 만난 안전 약속’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고용
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합동 캠페인
2025. 9. 12.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들이 12일 쿠팡 금왕2,3센터에
서 ‘안전한 일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기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FS, ‘늦더위 대응’ 합동 캠페인 전개

2025. 09. 12.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2일 금왕2,3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북
부지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늦더위로 인한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은 출근하는 쿠팡 금왕2,3센터 직원들에게 이온음료를 나눠주며 늦여름 무더위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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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CFS 관계자들이 ‘안전한 일터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기념하며, 쿠팡 금왕2,3센터 직원들에
게 이온 음료를 건네고 있다.

강철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5대 중대재해(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에 관한 12대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정책”이라며 “공단은 현장점검과 안전보건 캠페인
등 지속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채종민 CFS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절기상 입추와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CFS는 임직원의 건
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공단과 다양한 안전보건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CFS는 늦더위가 끝나는 9월까지 ‘혹서기 특별관리체제’를 유지하며 근로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센터에서는
건강 캠페인뿐만 아니라 개인별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생수·얼음물·아이스크림 등을 매일 제공한다. 라이언 브라운, 정종철 대표이
사는 전국 센터를 방문하여 냉방 설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각 센터 여건에 따라 냉방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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